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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

 중앙일보가 새로운 60년의 문을 열었다.

　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서울 소공동 

롯데호텔에서 열린 ‘중앙일보 창간 60

주년 기념식’ 영상 축사에서 “중앙일보

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장과 굴곡

진 역사의 현장 최일선에서 언제나 함께

해 왔다. 경제 성장의 길에서, 한반도 평

화를 위한 길에서, 민주주의를 만들고 

지키는 길에서, 때로는 나침반이 되고 

때로는 회초리가 되어 우리 사회가 나

아갈 길을 제시해 왔다”고 말했다.

　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“중앙일보가 

불편부당·정론직필 정신으로 활발한 

토론과 소통의 장을 열고, 국민 통합과 

국가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

길 기대한다”고 당부했다.

　새로운 60년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

장은 개헌의 공론화를 당부했다. 우 의

장은 축사에서 “낡은 헌법을 들고 미래

로 나아갈 수 없다. 민주주의의 제도적 

공백을 메우고 당면한 정치·사회 갈등

을 줄이기 위해 개헌은 꼭 필요하다”며 

“새로운 헌법을 공론화하는 과정에 중

앙일보의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”고 

말했다.

　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기념사에

서 “중앙일보는 편들기를 거부한다. 좌

든 우든, 노(勞)든 사(使)든, 극단의 목

소리를 경계한다”고 강조했다. 그러면

서 “노자의 ‘상선약수(上善若水, 최고의 

선은 물과 같다)’, 네 글자에서 중앙일보

의 존재 이유를 찾아본다”고 덧붙였다. 

자연 속의 물이 그러하듯, 중앙일보의 

잉크가 사회 곳곳에 흘러가 모난 곳은 

깎아주고, 더러운 것은 씻어주고, 예쁜 

곳은 더 빛내 주길 바란다는 의미다.

　이날 기념식에는 이명박·박근혜 전 대

통령, 우원식 국회의장, 조희대 대법원

장, 김상환 헌법재판소장, 구윤철 경제

부총리,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, 장동

혁 국민의힘 대표,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

원내대표, 오세훈 서울시장, 류진 한국

경제인협회 회장,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

등 각계 인사 1500명이 현장을 찾았다.

한영익 기자 hanyi@joongang.co.kr 

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도 광

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지에서 발생한 

‘소형 기지국 해킹 및 소액결제 사건’의 

용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. KT 이

용자 휴대전화 정보 해킹과 소액결제한 

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모

두 중국 국적 동포였다. 경찰은 이들이 

“서로 모르는 사이”라고 진술함에 따라 

이들에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지시한 

국내외 배후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

수사하고 있다.

　경찰은 또 이들이 사용한 장비의 출

처와 KT 휴대전화 해킹 방법을 조사하

는 한편, 이번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

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수

사할 계획이다.

　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

보통신망법 위반(침해) 및 컴퓨터 등 사

용사기 혐의로 중국 동포 A씨(48)를, 컴

퓨터 등 사용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

법 위반 혐의로 B씨(44)를 지난 16일 각

각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.

　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2시

3분쯤 인천공항에서 중국에서 한국으

로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. 

별도로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53분쯤 

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검거됐다. 

 김창용·최모란 기자 

 kim.changyong@joongang.co.kr

이 대통령 “중앙 60년, 한국사회 나침반이자 회초리” 

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각계 인사 1500여 명이 중앙일보의 새  출발을 함께했다.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“ ‘중앙’에서 현재의 갈등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찾고 싶다”고 말했다. 김현동 기자 

‘KT 소액결제 사건’용의자 2명 체포 

>>>> 관계기사 2, 3, 4, 5면 >>>> 6면 ‘KT 사태’로 계속

이재명 대통령 영상축사 “국민통합 동반자 기대”

우원식 의장 “개헌 꼭 필요, 공론화 역할 해달라”

홍석현 회장 “좌든 우든, 극단의 목소리 경계”

이명박·박근혜 전 대통령 등 1500여명 성황 중국국적  소형 기지국 장비도 확보 

창간 기념 ‘글로벌 미디어 컨퍼런스’ 컬처 >>>>20면, 스포츠 >>>>B6·B7면NYT·닛케이·중앙의 디지털 전략 >>>> 8면 조현·왕이 회담  시진핑, APEC 초청 >>>> 14면 정부부채, GDP 47% ‘사상 최고’ >>>> B1면

중앙일보 창간

창간기념‘ 벌미디어컨퍼런 ’


